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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11월 29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조선족 교회 방문

동포들의 문제는 안타까운 일.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간 존중의 

문제이기도.   

반갑습니다. 아주 반갑게 생각하는데 도와줄 힘이 적습니다. 대통령 왔으

니 큰 백 생겼습니다. 그렇습니까? 이제 우리 문제가 잘 풀렸으면 하는 기

대로 반갑습니까.

 

‘잘 풀리면 좋고 안 되더라도 와 주는 게 어디냐, 금방 안 된다고 해도 

나아지겠지, 공무원들도 신경 쓰겠지’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? 마음으

로는 금세 해결하고 싶습니다. 그러나 법질서가 있고 국가 간의 주권 문제

가 있어서 금방 큰 도움은 안 됩니다. 그러나 꼭 인사드리겠습니다. 많은 

국민이 여러분 딱한 사정 이해하고 가슴 아파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. 

그 마음이라도 전하려고 왔습니다. 변호사를 할 때 중국 동포가 한국 여성

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여성과 결혼한 남성에게 

국적이 허용되지 않을 때였습니다. 그래서 그 일 맡아 해 본 일이 있다 사

건 맡을 때는 당연히 정부가 해 줘야 할 일입니다.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

고 싶어 중국에 갔겠습니까. 독립 운동을 했던 분들의 자녀들인데 왜 안 

되나 했습니다. 그래서 법무부 담당 검사 만났더니 법을 가지고 토론했는

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밀립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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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은 그 검사 자신도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. 그 당시만 해도 노

동자 일자리 경합이 있던 때라 어렵다 했는데 이 검사도 마음먹고 문제 풀

려고 합니다. 그런데 국내만 걸린 게 아니라 중국 주권을 존중하는 국제 

문제가 생깁니다. 저는 국회로 돌아오고 그 사람은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

귀화해서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했습니다. 그때부터 이 문제 해결해야겠

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인도적인 문제 뿐 아니라 실제 중국동포 문제 잘 

해결하면 한국과 중국의 우의도 돈돈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소중히 가꿔가

야 할 자산입니다.

 

하지만 상대국가의 존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. 시간을 두고 

점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도 노력해서 조그만 틈새를 열어

서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. 그 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. 국적 취득의 길이 

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.

 

대통령이 관심 갖고 노력하면 공무원도 성의를 갖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? 

스스로 풀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대통령이 되도 못하니 안타깝습니다. 대통

령만 되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서 

안타깝지만 방향 크게 잡고 가면 길을 열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. 여러분

이 바로 혜택을 받지는 못할 수 있지만 다음에 여러분 후손이나 다른 사람

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선물을 줄 형편도 못되고 정

부 골치 아프니까 농성 해산하라고 협상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. 국민과 제 

생각을 전하면 어려워도 마음에 위로받지 않을까 싶어서 온 것입니다. 역

사가 가로막고 국제 질서가 가로막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 말

하고 싶었습니다. 발걸음이 안 떨어지지만 일이 있어서 가야 합니다. 9시

에 회의 있는 것을 한 시간 미뤄두고 와서 가야합니다. 건강관리 잘 하시

고 어려워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.


